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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안락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한다. 이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본능

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그리

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실상 행복에 대한 관점은 사람

마다 다르며, 그 용어 자체에 매우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

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H. Kim 2014).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마

음 또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5)것으로서 행복은 개인마다 

주관적이며 삶의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개인 삶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행복을 실현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M. Seligman 2006).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가 불행하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모

순이다. 따라서 교사의 행복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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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gratitude disposition between 

childcare teach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231 Childcare in 

Seoul. The statistics program used to achieve the purpose was SPSS/PC+18.0. The statistics methods applied wer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

marized as follows: Fir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from hap-

piness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interpersonal competence had an affect on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These effects are mediated in part by the control interpersonal competence showed. Third, gratitude disposition 

affects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These effects are mediated in part by the gratitude disposition show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spositional gratitude and cognitive flexibil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for 

child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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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C. Barker & B. Martin, 2009). 특히 유아교사는 

유아가 가정 밖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모델이자 그들의 전인적 발달 및 성장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이다(J. Yeom, M. Lee, H. Cho, & H. Kim, 

2011). 더구나 유아는 유아교사의 사소한 언어, 행동, 습

관 등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아교사가 느

끼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H, Jung, 2005; H. Lee 2001). K. Van Petegem, B. P. 

M. Creemers, Y. Rossel, and A. Aelterman(2005)은 교

사의 정서가 학생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교사의 바람직한 정서 함양의 중

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H. Kwak(2011) 역시 유아교사의 

긍정적 정서, 즉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아교육 활

동에서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

하였다. 즉 교사의 긍정적 정서상태와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행복감은 교사의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

(H. Hwang & S. Hong, 2013)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보

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보육교사는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며 필수적 요소이며 발달적으로 만감한 

시기에 있는 어린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그들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무엇

보다 중요한 인적 자원인 보육교사는 중요한 변인이다(S. 

Cho & J. Lee, 2010). 그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무엇보다 인적자원인 보육교

사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이러한 교사의 행동특성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과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삶을 보다 긍정적

으로 보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

고 직무에 보다 적극적이며, 만족하며, 열정을 가지고 유

아를 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Y. 

Choi & K. Lee, 2012)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

의 긍정적인 정서, 즉 행복감에 대한 고찰은 행복한 유아

의 양성 및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H. Kim 2014).

특히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와 함께 

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자로서 인

간 본질과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ap)은 긍정조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에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래된 

개념이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개인의 긍

정적인 정서와 강점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 그러한 

요인들을 측정하고 개발하여 스트레스 요인들과 같은 부

정적인 문제점들을 전환 하려는 새로운 학문이다(S. Park 

2013). 최근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중

요시 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정신위생위원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개념은 정신장애가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개인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기능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의 정신건강이 

주관적 웰빙이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혹은 결정요소

일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은 효율적 기

능을 유발하는 심리적 자원을 의미하는 바(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 S. M. Norman, 2007), 정신건

강과 행복감을 반영하는 개념이 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

의 4가지 하위 차원인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효능감(self-efficacy), 복원력(resilience)은 각각의 하위 요

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통합된 개념으로서도 삶의 질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J. B. Avey, B. J. Avolio, & F. Luthans, 2011). 이는 안

정적인 심리적 개념인 특질이 아니라 상태유사적 개념으

로 이해한다는 논리는 일종의 전제로서 긍정심리자본이 

환경이나 특별한 개입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 Luthans,  J. B. Avey,  B. J. Avolio, & S. Peterson, 

2010). 

즉, 긍정심리자본은 ‘당신은 누구인가(who you are)’보

다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써 ‘당신은 어떻게 변할 수 있

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즉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who you are becoming. your 

best self)'으로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심리의 역할을 강조

한다(F. Luthans & C. Youssef, 2004).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

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수행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교사의 보다 높은 긍정

심리자본은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J. B. 

Avey et al.(2011)은 긍정심리자본의 선행변수로서 조직 

내 진정한 리더쉽, 자기존중감, 직무복잡성 등을 확인하였

고, B. Li et al.(2014)는 선행변수로서 사회적 지지의 유

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의 변수로 개인의 행복감을 알아보고 대인관계유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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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성향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려고 한다.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은 두 개의 측면인 인지적 측

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되어 있다. 인지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를 일컫는 것이라면 그 중 하나는 감사성향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축인 정서적 안녕감은 즐거움, 행

복 등과 같은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며, 정서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원기가 넘치고, 환경과의 유쾌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D. C. Shin & D. M. Johnson, 

1978). 그런 점에서 유쾌한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대인관계이다. W. C. Compton(2007)은 긍정적인 인간

관계가 행복감을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렇

듯 대인관계는 한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둘러싼 주변사람

들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

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Y. 

Park et al.(2000)은 인간관계가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대인

관계가 인간관계 중심의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였다. K. Jeon and T. Jeong(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가족관계, 친

구 및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Y. Heo(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의 경우가 행복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는 인생에 대한 불행

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J. Veroff, E. Douvan, & R. 

A. Kulka, 1981), 심지어는 우울, 불안, 성격장애 및 신

체화 증상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 Lee 

2013). 이렇게 대인관계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 요인에 대한 탐색(J. Shin 

2007),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J. 

Koo & U. Kim, 2006; K. Park 2005)등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

적으로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

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인관

계 유능성이란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얻고 이를 통해 만족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

는 것과 관련이 있다(N. Han & D. Lee, 2010). 이런 대

인관계의 유능성에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인 행복

이 달라질 것이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타

인과의 관계에서의 긍정적 행동 반응을 의미하는 대인관

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인관

계 유능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인관계 유능성의 의미가 

타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그러

한 자신의 신념이 관계 안에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

다(D. K. Laspley & J. Edgerton, 2002).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

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과 행복감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의 등장으로 인간의 긍정적 상태

를 추구하고 행복플로리시 한 삶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H. Hwang & J. Tak, 2014) 감사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게 되었다. C. Peterson and M. Seligman(2004)은 

감사를 선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에 대

한 보상으로 정의하며 초월의 미덕에 속하는 성격강점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행복을 달성

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하며 좌절, 어려움 속에서 밝은 

면을 바라봄으로써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

다. 이렇듯 감사는 현재의 순간 오늘의 삶을 인정하는 자

세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더 즐겁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감사

의 특성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J. Ham, B. Byeon, & S. 

Cheon, 2011). 감사가 생활 속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인

에 대한 연구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

는 과정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성찰 능력이 높으며(R. Emmons & M. 

McCullough, 2003), 타인의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

음을 가지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 A. Emmons 2004). 또한 스트

레스 상황에서도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

처하며(A. M. Wood, J. Maltby, R. Gillett, P. A. 

Linley,  & S. Joseph, 2008),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극복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강화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감사성향을 높이는 것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감사하기를 실시하는 것은 행복

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Y. Choi 200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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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복증진을 위한 개입방식으로 활용(Y. Lim 2010)될 

것이다. 보육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

을 하게 되는데(S. Han 2013; G. Hong & H. Jeong, 

2013)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는데 도움

을 주는 방법 중으로 하나로 감사성향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행복감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육

교사에게 적용하여 행복감이 높은 교사의 특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교사 자신을 교직수행정도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며 직무만족정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하는 공

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행복한 유아교사는 성공적으

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H. Hwang 2013), 직무만족도와 회복탄력

성(H. Hwang, J. Tak, & S. Hong, 2013), 자아존중감(J. 

Han 2013), 교수몰입(Y. Go, S. Lee, & S. Sim, 2014), 

긍정성(H. Hwang, H. Gang, & J. Tak, 2014)은 유아교

사의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행복감은 보육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고 긍정적 정서자원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기에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점과 많은 연구들이 행복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과

정으로 보육교사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감사성향의 인식정도와 관련성

을 살펴보고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 유능성, 감사성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감사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행복감을 증진함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하는 것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유능성과 감사성향을 높임

으로써 행복감이 증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실질적 지원방안

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

계유능성 및 감사성향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은 대인관계유능성에 의해 매개되

는가?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은 감사성향에 의해 매개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여 240(8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하고 2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보육교사의 연령은 40대 91명(39.4%), 30대 80명

(34.6%), 20대 60명(26.0%)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

졸이상 109명(47.2%)이 가장 많았다. 경력은 3년 미만 66

명(28.6%), 3년 이상-6년 미만 64명(27.7%)이 높게 나타났

으며,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시설유형으로는 국공립어립이

집 68명(29.4%), 가정어린이집 67명(29.0%), 민간, 직장어

린이집 48명(20.8%)순으로 나타났다.

Interpersonal competence

Gratitude disposi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ppiness

Figure 1. Research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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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유능성 및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1) 긍정심리자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측정하기 위해 F. Luthans, 

C. M. Youssef, and B. J Avolio(2007)의 기존 측정도구

를 H. Han(201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

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 4개의 하위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

였다. 하위요인별 개념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특정과

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며, ‘희

망’은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

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움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긍

정적 동기들이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 R. Snyder et al., 1996). ‘낙관주의’는 여러 난관

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삶이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

이라고 믿고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도전 하고자 하는 

신념이며(H. Yoo 2005), ‘탄력성’은 역경과 장애 또는 갈

등, 실패, 심지어 긍정적인 사건들, 진전, 증가된 책임감으

로부터 되돌아 올 수 있는 또는 급속히 회복 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F. Luthans 2002).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검증한 Cronbach ɑ계수는 자기효능감 .80, 희

망 .86, 낙관주의 .81, 탄력성 .81, 긍정심리자본 전체는 

.94로 나타났다. 

2) 교사행복감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 Argyle(2001)

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감 척도를 S. Kwon(2011)이 번

안한 것을 H. Kim(2012)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

다. 본 측정도구는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의 3

개의 하위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외적행복은 나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

에 대한 행복감을 의미하며 내적행복은 자신의 인생과 미

래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대

한 행복감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행복은 내적통제력에 기

반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

도를 검증한 Cronbach ɑ계수는 외적행복 .92, 내적행복 

.90, 자기조절 행복 .86 교사행복감 전체는 .96으로 나타

났다.

3) 대인관계유능성

보육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and H. 

Reis(1988)가 제작한 대인유능성 척도를 N. Han(2009)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관계형성, 

권리주장, 타인배려, 갈등관리, 자기개방의 5개의 하위요

인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

정하였다. 한국판에서는 자기개방의 3문항이 제외되는 이

는 소극적 자기개방만을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유능성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지각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1)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Age

twenty 60 26.0

thirty 80 34.6

forty 91 39.4

Teac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4 14.7

college 88 38.1

university 109 47.2

Teacher’s Career

less than 3 years 66 28.6

 3 -less than 6 years 64 27.7

 6 -less than 9 years 42 18.2

 9 years over 59 25.5

Types of

childcare centers

Public 68 29.4

private 48 20.8

workplace 48 20.8

home 67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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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N. Han & D. Lee, 2010)이기에 본 연구에서도 

자기개방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28문항을 사용하였다. 하

위요인별 개념을 살펴보면 ‘관계형성’은 낯선 사람과의 모

임이나 만남에서 관계 및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이며, ‘권리주장’은 부당한 요구를 받

거나 불쾌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상대에게 전

달할 수 있는 정도이다. ‘타인배려’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

나 촉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이며, ‘갈등관리’는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대처 및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유능함을 의미하며 신뢰도

를 검증한 Cronbach ɑ계수는 .관계형성 .85, 권리주장 

.83, 타인배려 .81, 갈등관리 .80,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는 

.91로 나타났다.

4) 감사성향

보육교사의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M. E. McCullough, 

R. Tsang, and J. Emmons(2002)이 개발하고, S. Kwon, 

K. Kim, and H. Lee(200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CQ-6)를 사용

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감사 정서상태의 일반화된 경향성

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7점 척

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

뢰도를 검증한 Cronbach ɑ계수는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보육교사 30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질문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검사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국․

공립 보육시설 5곳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문항의 이해도 및 내용의 적

절성을 조사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조사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본조사에 앞서 협조 우편 메일 발

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의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의 활용 등을 안내하였으며 연구참여동의여부에 대한 확인

을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

사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여 240(80%)부

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사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

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으

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 유능

성 및 감사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검증절

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sobel-test를 추가적으

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1.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유능성 

및 감사성향간의 관계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31)

         

Variables

sub-variables

(items)
Min-Max M(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ppiness

Interpersonal competence

Gratitude disposition

1∼5 2.42∼5.00 3.74(.44)

1∼5 1.91∼5.00 3.71(.57)

1∼5 1.57∼4.50 3.24(.47)

1∼7 3.00∼5.00 5.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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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인관계 유능성 및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긍정심

리자본은 행복감(r = .64, p< .001), 대인관계유능성(r = 

.48, p< .001), 감사성향(r = .46, p< .001)와 유의미한 정

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각 변인들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R. M. Baron and D. A. Kenny 

(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견해에 따

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세 가지 회귀방정식

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들에 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야 하며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보다 유의

미하게 줄어든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는 데, 완

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

이 유의하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경우

이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모두 유의하면서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절차

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대인관계유능성과 감사성향이 완전매개자 역할을 하는

지, 부분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3단계 절차에 

따라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대

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긍정심

리자본은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β = .64 ***p<.001). 1단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은 행복감에 대해 41%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2

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

인 대인관계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β = .48, ***p<.001)

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23%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회귀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31)

1. 2. 3. 4.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2. Happiness   .64*** 1

3. Interpersonal competence   .48***   .47*** 1

4. Gratitude disposition   .46***   .64***   .28*** 1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childca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er's happiness. (N=231)

variables B β R2 adj R2 F

1
independent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papital

→Happiness
 .81 .64*** .41 .41 159.20***

2
independent 

→mediat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rpersonal competence
.50 .48*** .23 .22 68.13***

3

independent 

mediate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rpersonal competence

→Happiness

 .68 .54***

.45 .44  91.61***

 .26 .2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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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매개변인인 대인관계유능성이 종속변인인 행복감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β = .22, ***p<.001), 설명력은 

45%이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대인관계유

능성이 모두 유의미하여, 대인관계유능성은 부분매개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분매개 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2>과 같다.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

bel-test를 실시하였다. sobel-test의 결과 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

하는데(R. M. Baron & D. A, Kenny, 1986) test 통계량

이 4.4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 2>과 같이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유능성이 긍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 매개 하여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대인관계유능

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이어서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긍정

심리자본은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β = .64 ***p<.001). 그리고 2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인 감

사성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β = 

.46,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매개변

인인 감사성향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였고(β = .43, **p<.001), 3단계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감

사성향이 모두 유의미하므로 감사성향은 부분매개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분매개 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

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

를 실시하였으며, test 통계량이 5.77(***p<.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 3>과 같이 이러한 결과는 감사성향이 긍정심

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매개 하여 긍정심리자본이 행

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감사성향을 매

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ppiness

Interpersonal compet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54***

 .48***  .22***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between childca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er's happiness.  (N=231)

variables  B β R2 adj R2 F

1
independent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ppiness
 .81  .64*** .41 .41 159.20***

2
independent 

→mediat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atitude disposition
.94  .46*** .21 .20 60.82***

3

independent 

mediate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atitude disposition

→Happiness

 .56 .42***

.56 .55  143.83***

 .27  .4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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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심

리자본이 대인관계유능성과 감사성향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

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감, 대인관계유능

성, 감사성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긍

정심리가 높으면 행복감과 대인관계유능성, 감사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감사성향과 대인관계유능성, 

행복감이 높으면 긍정심리자본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긍

정심리자본과 행복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긍

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희망은 긍정적인 삶과 관련 있

고(C. R. Snyder 2000), 낙관주의는 행복의 결정요인이며

(W. C. Compton 2007), 낙관주의는 더 높은 수준의 행

복감을 느끼게 해주며, 탄력성은 성취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였다(M. E. P. Seligman 2006). 즉,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으며, 긍정

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사성향 점수가 높을수

록 동료교사 또는 영유아들과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인관계유능성 점수와 교사로서의 행복 점수가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사

회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에 필수적이며 긍정적인 대인관

계가 행복한 삶이라는 선행연구(K. Han 2002)와 맥락을 

같이한다.

평소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에 비해 행복이 높고 대인관계가 유연하다는 연구(E. 

McCullough, R. Tsang, and J. Emmons, 2002)와 감사

성향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국내 선행 연구(H. Noh 

2008)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감사를 많이 느낄수록 

높은 인지적·정서적 행복을 경험하며 핵심적인 논리적 자

원들이 풍부하고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다는 선행연구(J. 

Noh & M. Lee, 2005)와 같은 결과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

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대인관계유

능성이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 매개하여 긍정

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대인관계유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즉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강화시키며, 대인관계유능성 또한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의 중요성에 대해 확장 및 축적 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제시한 B. L. Fredrikson(2002)에 의

하면, 사람들이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일시적인 사고

기능과 행동양식이 확장되며, 그 결과로 얻어진 학습 경험

을 통해 미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축적하게 된다고 했다. 확장축적의 경험은 

정서상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했으며 가장 중요

한 사실은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정서에 의해 야기된 불안, 

스트레스, 슬픔 등의 좋지 않은 영향들에 대해 해독제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S. Kwon 2009).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밝힌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인류가 가치롭게 추구하는 미덕

과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성 특성은 개인이나 집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것이다(H. Lee 2008; M. E. P. Seligman 2006; 

M. E. P. Seligman et al., 2004; B. A. Wright & S. J. 

Lopez, 2002). 또한 긍정심리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신체 및 심

리적 건강, 일과 학습의 성취와 만족, 몰입, 스트레스 대응 

등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질적으로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M. Csikszentmihalyi 1990; E. Diener & M. 

Seligman, 2002; B. L. Fredrickson 2002).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교사집단이 그렇지 않은 교사집단

보다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Y. Kim 

.42***

 .46***  .4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ppiness

Gratitude disposition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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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 Kim 2015; J. Lee 2014; H. Jeong 2015)를 지지

하는 결과이며. 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인 긍정심리자본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역할수행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아

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K. Lee et al., 2012),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행복으로 충만한 유아교사는 기쁨

과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며, 유아들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유아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과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Y. Choi & K. Lee, 2009; H. Kwak 2011)는 연구를 통

해 결국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행복은 교사의 개인적인 삶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Y. Hark 2012). 따라서 유아교사

의 행복감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심도 있는 탐구를 바탕으

로 그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능력은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 대인관

계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살면서 겪게 되는 다

양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자원이 된다(K. S. Rook 

1984). 따라서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연구되었다(J. Koo & U. 

Kim, 2006; K. Park, G. Park, & S. Yoon, 2005).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S. Kim(2012)의 연구에서도 대인

관계 효율성은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이었으

며, 초등학교 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관련 요인을 

분석한 F. Cenkseven-Őnder and M. Sari(2009) 역시 교

사의 낮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변인임을 증명하였다. 이러

한 결과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부정적인 대인관

계,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교사의 삶의 질과 만족을 저

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

아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낮추고 더 나아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S. 

Kook(2001)는 주위 사람들과 보다 친 한 관계를 유지하

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행복을 나타낸

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유아교사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형

성한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역경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위안을 구하며,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H. Cho et al., 2010)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아나간다고 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행복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

하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가 행복에 매우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

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감사성향이 긍정

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 매개하여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감사성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즉 보

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며, 

감사성향이 높은 보육교사 역시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감사성향을 매개로 본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가 일치한

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감사성향이 높은 교사가 더 행복감

을 느낀다는 연구결과(J. Han, 2015)와 감사성향이 높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 정서를 가지고 삶의 만족

을 더 높게 지각하여 행복과의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J. Noh & M. Lee, 2005)를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 M. Wood, J. Froh, and A. Geraghty(2010)

에 의하면, 최근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반복적인 감

사표현을 통해 감사의 새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는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여

러 방법 중 한가지로 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

의 정향(life orientation)’으로서 행복을 유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꾸준하면서도 

단순한 감사를 통해 개인의 특질로서의 감사성향을 키워

나감으로써 행복을 향상시킨다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감사성향은 긍정정서를 증진시키고 부정정서를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가진 성격강점이므로(Y. Kim & H. Lee, 2012; E. 

McCullough, R. Tsang, & J. Emmons, 2002) 서로 정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연

구한 R. A. Emmons(2007)는 감사는 자신이 살아있고 깨

어있음을 느끼도록 돕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의 이러한 측면이 행복감과 연

결되어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적 측면을 증진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감사성향과 행복감이 서로 정적인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성향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낙관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S. Kwon 2011; E. McCullough et 

al., 2002) 감사성향이 매개할 경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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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감사성향은 긍정적 경험을 음

미하고 자기반성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변인이므로(M. Seligman 2011) 이러한 특성이 즐거운 삶, 

의미있는 삶, 몰입하는 삶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감사성향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자원이며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 McCullough et 

al., 2002). 게다가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공감을 잘 하

며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종합

해볼 때, 보육교사는 생활 속에서 감사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삶에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감사의 긍

정적인 역할에 기반해 볼 때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상태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감

사성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데 기

여하며 이러한 긍정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적 지지망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감사성향을 높이는 노

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보육교사의 심리적 특성을 지

원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기를 수 있는 멘토링 제도나 상

담센터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행

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적 차

원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역할을 실천하는 과정

에서 직업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

접적인 변인과 매개변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대인관계 유능성과 감사성향은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충분히 증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행복

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을 위

한 대인관계유능성 및 감사성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 전원이 일부지역의 보육교사 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넷째, 향후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과 보육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치원이나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 종사

는 직업군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긍정심

리자본을 높여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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